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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제 제기1. 1)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적 연극 양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희곡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들 작품들은 공통적으

로 가정 내에서 여성과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혁신단의 雙玉淚 원작 의己 罪が

공연이 성황을 이룬 뒤부터 일본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한 신문 연재소설

의 각색 공연이 계속하여 인기를 모은다 이들 작품 속에는 당연히 여성

배역이 등장하게 되지만 년 월의 엄명선 일행의 부인연구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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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여배우가 출연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년 출현한 민중극단에서 이월화라는 본격적인 전문 여배우를 발굴

등장시켰다는 점은 근대극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에서조차도 가와가미오도지로 의 아내 가와가미사다川上音二郞

야코 가 남편의 유럽 순회 공연에 가담한 이후 년 여배우川上貞奴

양성소 를 설립하고 여배우들을 훈련시킬 때까지도 전문帝劇女優養成所

적 여배우란 존재하지 않았다 년 설립된 문예협회에서 년 처음

으로 선발한 배우들 중 살의 여성 마츠이수마코 가 년松井須磨子

입센의 인형의 집 에서 노라로 출연하였을 때 비로소 일본 비평계에서

는 여배우의 탄생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여배우가 공적 공간인 극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

럽게 맡아 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배우는 여성성 의 주체가 되

어 수많은 남성여성 타자의 관음적 시선을 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국에서 년대 신파극은 대부분 가정 문제를 소재로 한 가정비극 인

정비극이었고 이러한 소재는 년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러한 유

행은 타인의 은밀한 가정을 엿본다는 사적 공간의 공공화라는 관음적 쾌

락과도 관계가 있다

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근대 도시의 출현과 함께 사적 공간이 확대되

이때 여성성은 본래는 를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이 를

의미하는 영어의 과 를 의미하는 을 다 포함하는 의미임을 고

려할 때 본고에서는 여성의 육체적 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성성 역시性性

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일본연극에서 여배우의 출현과 여성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케우치야스코池內

여배우와 일본의 근대성 주체 몸 시선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靖子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푸른사상 참조 

가령 윤백남의 희곡 운명 에서 양길삼의 친구 장한구가 박메리를 엿보면서

음흉한 웃음을 짓다가 남 몰래 들어와서는 박메리를 희롱하며 메리 의 억개에

다가 손을 얹는 장면 운명 면은 이러한 여배우의彰文堂書店

여성성에 대한 남성 관객의 본능적 관심을 재현해 준 것이 된다



고 이에 따라 낭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설이 발달하게 된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로서

종교개혁으로 비롯된 영적 묵상과 경건주의의 이상에 연결된다 이러한

사적 공간의 여가 시간의 확대에 따라 이를 위한 사적 글쓰기가 발전한

다 배우나 이야기꾼이라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소설의 독자는 등장인

물이나 사건에 대해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며 이러한 독자들의 사생활

혹은 사적 경험이 소설의 태동기부터 소설의 주제가 되어 온 것이다

한국에서는 개화기 이후 신소설의 발달과 일본 가정소설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적 영역의 소재가 연극 공간으로 흡수되기 시작한다 서양에서

프랑스혁명 이후육체성 에 대한관심과함께 멜로드라마라는새로운대

중 문화 장르가 발전하였음 을 상기할 때 한국에서 개화기에 인기를 모

은 신파극은 바로 이러한 멜로드라마의 한국적 실천이며 새로운 육체의

발견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근대 초기의 희곡은 부르주아의 사

생활을 폭로하는 서양식의 사실주의 드라마의 경향과는 관계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이후 급격히 전개되는 근대적 표상 공간

속에서 한국의 극장 공간은 위에서 보이는 제반 성격이 뒤섞여 있는 혼

재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배우관객 관객관객 연극계비평

계의 주체타자의 관계뿐 아니라 극장 구조 자체의 근대전근대의 성격

이 뒤섞여 드러나는 모순과 정립의 공간인 것이다

피터 브룩스 이봉지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면  

육체에 궁극적인 책임을 돌리려는 사회적 관습 언어를 통해 혁명적 투쟁을 이

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피터 브룩스 위의 책 면

멜로드라마가 신성한 왕의 육체에 자리하고 있던 후광을 벗겨내어 그의 육체는

단지 심판받아야 마땅한 몸뚱아리일 뿐임을 보여주고 그 반면 희생자들의 속

박당한 육체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고결한 인물의 미덕과 무

죄가 그들의 육체적 표시에 의해 밝혀진다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지님을 의미한

다피터 브룩스 위의 책 면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에서 제 부 미디어의 변李孝德   

용 경험의 균질화 부분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화기 이후의 연극 풍경 을 일부 희곡 텍스트를

통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명개화라는 새로운 이데올

로기의 충격이 전통 가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남성성

여성성의 문제가 어떻게 노출 또는 은폐되는지를 중점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한 근대 초기란 시기 구분은 연역적이기보다는 다분

히 귀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그 시기는 대개 년대 후반 년

대 중반 이전이 될 것이다

상상계의 거울상으로서의 문명개화2.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년의 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규정된다

이 교육령은 한말 애국계몽기의 실력양성운동과 향학열을 정리하면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년 차 교육령으로

대학까지 포함하는 학제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편

입된 많은 젊은이들이 신청년과 신여성의 지위를 얻지만 식민지 교육

의 규율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개성적 혁

명 이라는 미명하의 자유결혼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결혼의 의지는 문명개화를 단지 타자의 세계로 대

상화하는 많은 구여성에게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남근중심적 상상

계의 거울상일 뿐이다 그들은 문명개화라는 현실적 명제를 자신이 이미

이때의 풍경이란 시각을 중심으로 한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물리적 공간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각하는 인간의 인상 이라는 자발적 심

상 표상 위의 책 면으로서의 풍경이다李孝德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재판 면 

김영팔 미쳐가는 처녀 개벽 면  



종속적으로 몸담고 있는 한 가정의 남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단지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

을 한탄할 뿐 결코 상상계를 넘어선 상징계로 편입할 수 있는 자신의 大

타자 를 발견할 수 없다 남편이라는 거울상을 통해서만 주체

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언어에 대한 자각을

통해 그 거울을 깨뜨렸을 때 주체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여보 영옥씨 나를 알겠소

몸을 불불 떨며 나는 가요 이 노리개 차고 바르고 으紛 日本 東京

로 가요 자 간다 뛰 푸푸푸푸 잘은 간다 동경 왔구나 저기 가永俊氏

있구나 좋다 어떤 를 끼고 술만 먹노나 여보 나日女 永俊氏 永俊氏

를 잘 죽여 주었쇠다 나는 갑니다 멀리 멀리로 갑니다 여보 여보 왜

나를 버리오 여보 永俊氏

마음에 맺혀 오던 것이 오늘 그 편지를 보고 그만 이 하였구精神 混亂

나

라캉에 의하면 아이가 거울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거기에 리비도를 투

사하는 것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부모가 승인과 동의의 몸짓

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거울 이미지는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한에서만 중요성을 갖는다 즉 아이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어떤 인물이 그 이미지를 공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의

식과 에고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상상계는 상징계에

라캉은 주체타자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상징계의 언어적 질서로 이끌어 주

는 대문자 타자 를 상정한다 상상계의 주체는 이 대타자의 욕망에 맞

추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이라고 규정한다

이광수 규한 학지광 이광수 전집 삼중당 면    



의해서 다시 말해 부모의 언어에 의해서 다시 구조화되고 덧쓰여진다

규한 의 유학생 영준의 처 이씨 이 작품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이름

이 없다 의 거울 이미지 속의 부모는 남편 영준이다 그러나 정작 영준

은 그의 상을 통해 자신의 주체를 인식하는 아내 이씨의 에고를 공준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웃에 사는 마찬가

지의 유학생의 부인인 최씨가 대신 전해 주는 영준의 편지 낭독 을 통

해서이다 이혼 요구를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고 마는 이씨

의 비극은 최씨는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상징계의 질서에 의해 구조

화되어 있지 않은 상상계에 머물고 있는 개화기 구여성의 의식 구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 구조가 비단 구여성뿐만 아니라 신학문을 배웠

다고 하는 신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

다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면 주체는 재현되거나 변형되며 이 때 담론 속에서

자신을 나로 나타내면서 주체의 자리를 확보한다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면 이러한 점에서 이씨의 남편 영준이 보낸  

편지 속에 뚜렷이 나라는 인칭의 호칭이 등장하는 것과 여성 등장인물이 이

름이 없고 그들의 발화 속에 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지점에서 구비적 문화 전통의 말하기에 대하여 문자와 글쓰기의 식민성이

드러남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문자는 역사의식의 발전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고

착화된 과거를 재검토한다 또한 문자는 진리와 거짓을 차별화함으로써 이미

기성화된 세계관에 대해 보다 의식적이고 보다 비판적이며 동시에 보다 비교

분석적인 태도를 취한다 글쓰기 형식이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가의 여부는 식민주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글쓰기는 구비 문화권

내에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 기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해석에 대해

독창적이고 공격적인 지향성을 보인다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 

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면 

이러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브와르는 여성은 남자들 가운데에서 분산되어

살고 있다 즉 여성들은 주거 노동 경제적인 이해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지

위 등을 통해 다른 여자들보다는 개별 남자들 남편 또는 아버지 과 더욱 긴밀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 이년 울기는 무얼 울어 남의 집 시약시

잇는 서방이 맛이냐 이년아

놀나는듯이 어머니 그 말은

노한 어됴로 무엇이 그 말이야 내가 그짓말을 하니 처가의 덕

으로 공부하고 지내는 녀석이 무얼

이 말을 듯고 정신이 아득하야 아하고 쓰러진다

잡아 니르키면서 아 영애씨 용서하여 주서요 나는 벌서 무의미하

게라도 신성한 결혼의 례뎐 압헤 섯든 자이여요 용서하여 주십쇼 네

영애씨

분한듯이 이런 빌어먹을 녀석 춘일을 본다

얼골에 이상한 우슴을 이고 니러나면서 하하하 나를 나를 에

라 이 놈아 내가 귀신이야 하하하 우서서 죽겟네 여 나가랴 한다

여 안으면서 눈물 흘니고 애원하는 듯이 아 영애씨 영애씨는

늣기여 운다 영애 리치고 퇴댱 아 영애씨 영애씨 두 손을 들고

아 영애씨 저를 용서하여 주주 쓰러진다

멀니 영애의 우스면서 손벽치는 소리 들니인다

결혼하여 처가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춘일의 정체를 깨닫는 순

간 그의 애인 영애는 미치고 만다 그런데 영애는 이혼을 망설이는 춘일

때문에 미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에서 규한 의 이씨와는 거

울 이미지를 공준해 주는 주체가 다르다 즉 이 경우는 춘일과 영애 모두

상상계의 거울상을 넘어 상징계의 질서로 나아가지 못한다 요샛것들의

그 횟독횟독하고 정강이에 올느는 초마에 허리 지 나려오는 조고리를

닙은 년 으로 춘일의 모친에 의해 규정되는 신여성 영애와 참 연애를

하게 결합되어 살고 있다 고 하여 여성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여

성으로서의 고유한 동일성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줄 자기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레나 린트호프이란표 역 페미니즘 문학이 

론 인간사랑 면 

김영팔 미쳐가는 처녀 개벽 면  



부르짖는 여명긔에 선 청년 춘일 모두 문명개화라는 식민주의 이데올

로기를 단지 연애와 결혼이라는 거울상으로만 비추어 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간에 남성성여성성의 변별점을 찾기는 힘들다

사랑의 추구 혹은 죽음의 구조3.

규한 과 미쳐가는 처녀 는 공통적으로 유부남인 유학생 남성의 연

애담에 기초한다 시골에서 이혼 선언을 편지로 받아 든 구여성 이씨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남자의 정체를 깨달은 신여성

영애는 모두 한 남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명개화의 거울상에

서 벗어나지 못해 미치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이 비극을 벗어나기위한 적극적인방법은 주인공스스로 이 거울상을

넘어서 상징계의 질서로 들어가야 한다 이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사랑의 추구이다

빙글빙글 우스면서 그러면 한번 하려면 히 힘이 들겟슴演說會 宏莊

니다 그려 엇전지 할 보면 줄 나리 읽는 것 갓해서 니演說  々  

는 한다 햇드니 그것이 하니가 외는 것임니다그려 네只今 生覺 卽

엇재든 가 외는 는 만흔 모양이에요女子 聰氣

외는 가 만흐면 무엇하나요 무슨 이라는 것이 조곰이聰氣 硏究性

라도 잇서야지요

아마 가 도 만치오 옷이나 잘 입고 돈이나 만타 하면女子 虛榮心 

그런 사람들을 하지오欽慕

그럼요 가 그럿치오 그 엇더케 그리아서요大槪

다 아는 수가 잇지오 그것도 몰으겟슴닛가

위의 책 면



도모지 이것 저것 할 것 업시 우리 라는 것은 너무 몰나朝鮮 女子

요 잘 가리켜 주는 이도 업서요 어늬 에는 왜 내가 가 되지男子 

안이 햇나 하는 도 업지 안어요 좀 갓치 로운 몸이 되고生覺 男子 自由

도 십허요

는 무엇이 그리 나흔 것이 잇슴닛가 다른 것이 무엇이 그리男子 

잇나요 사람으로서는 나 나 다 새 사람이 되야죠只今 朝鮮 女子 男子

부실 것 부서 버리고 트릴 것 트려 버려야지요 은 무엇무엇只今 

하는 이보다 모든 것을 할 것 파괴해 버려야 하지오 한다고破壞 建設

드는 이보다 이 는 괴 에 잇는 줄 암니다 이 말슴이只今 時代 破 時代

난 김에 제 이야기도 하겟고 제 할 일도 말슴하겟슴니다 중

략 나는 곳 하기로 햇슴니다 부터 새 을 하겟解決 作定 只今 生活 始作

슴니다 이라도 우리집에 가서 해 달나고 말슴하겟슴니다只今 離婚 勿論

우리집에서 큰 야단이 날 테지오 의 도 잇겟지오 그러나社會 冷評

사람의 사랑 이야 엇더케 켓슴닛가 와의順貞氏 사랑 이야 수

가 잇겟슴닛가 나는 몰으겟슴니다 집안의 호령이 잇거나 의 이社會 辱

잇거나 나는 나요 그는 그올시다 나는 언제든지 나요 그는 언제든지

그겟지오

저는 참 한 분만 밋고 잇겟세요

작가는 차라리 남자가 되었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편하겠다는 순정의

입을 통해 당대 허영에 빠진 여성의 허위 의식을 공격한다 이러한 점은

당대 남성 지식인의 여성의식을 엿볼 수 있는 흔한 예이므로 오히려 이

상할 것 없다 그보다 주목되는 것은 유부남으로서 사랑을 부르짖는 김

인성의 웅변적 주체 확인의 표현이다 부술 것은 부수고 파괴할 것은 파

괴하여야 한다는 강한 부르짖음은 별다른 진보성의 표현이 아니라 결국

본처와 이혼하고 자유결혼을 획득하여야 하겠다는 의지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럴 때 집안의 반대와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주체를

極熊 황혼 창조 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웅변에 감동을 받았는지 순정은 김인성에 대한

강한 신뢰감만 재확인할 뿐이다 결국 순정은 김인성이 유부남인 줄 알

고 있으면서 그와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며 오히려 고민하고 결단을 내

릴 사람은 남자인 김인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김인성은 부모 앞에 나아가 당당히 참

혼인과 열렬한 사랑을 부르짖는다

제 말슴을 그래도 못 알어 들으섯슴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結婚 

사람이 못하겟죠 에는 제가 을 갓치 살 것을 엇더當事者 以外 一平生

케 남이 합닛가 제가 한 이라도 나종에 엇더케 될지 몰으는定 結婚 或

것을 엇더케 남이 하라고 해서 하고 남이 말내서 안이 함닛가 제 結婚

으로만 말슴하드래도 그럿치오 철도 나지 안이한 것을 붓드러다 놋코

이 말 저 말 업시 하신 이 안임닛가 아버님 서 철도 안이난結婚 勿論 

것을 붓드러다가 식히신 것도 잘못 하셧고 실은 것을 작고 살나고結婚

걱정하시는 것도 지오 참 을 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한無理 結婚 圓滿

와 한 사랑이 잇서야 하지오 두 사람이 하게 하고理解 熱烈 徹底 理解 熱

한 사랑이 잇서야 하죠 이것이 업는 이라면 벌서 이것은 참烈 婚姻 婚

이 못 되겟지오姻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만 참 혼인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서양국에서는

몰으겟다마는 우리 조선풍속으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종래

의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점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랑이야말로 열정

적 사랑이다 이는 타자와의 감정적인 연루가 너무도 강렬히 스며들어서

그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게 만

든다 열정적 사랑에 빠진 사람의 관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너무

도 강력히 묶여 있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열정적 사랑이 사회 관습적

위의 책 면



인 결혼의 필요 또는 충분조건으로 생각된 적이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문화에서 결혼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은 자기 소멸의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생명을다한

다 정열이야말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욕망이다

의 손을 붓들면서 어듸가 그리 압흐서요金

한 을 나의 은 임이 깁히不快 顔色 苦情 不堪 太息不絶 順貞氏 病

들엇소 이 몃 이면 잇고 이 몃 이면 쓸데漢藥 百 貼 所用 洋藥 百 甁

잇소 나의 은 깁히 들엇서 이 에는 내 이 업슬걸病 世上 藥

하나 설은 것은 내 은 내가 맨든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病

만드럿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 아니 우리 가 나는 나는 하로밧비 저리로 저社會

리로 한 으로 한 으로光明 天堂 光明 天堂

한 으로 울면서 무슨 말슴을 그러케 하서요 저는 엇더케絶望 氣色

하게요 을金 抱擁

나는 를 사랑해요 내가 죽드래順貞氏 流涕 順貞氏

도 사랑 은 치 안겟지오 이 잇기 에는 하變 世上 前 永遠

게 하로밧비 저리로 한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의게는 나光明

의게는 더 즐거워요 나의 그리운 곳은 저기 저 곳 이에요

조곰이라도 이 에 더 잇슬스룩 더만흔 괴롬박게 나는 저世上

리로 로 가슴을 르자 넘어진다 은 를 붓들고 운다小刀 順貞 屍體

幕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  

결 판 면 이러한 열정적 사랑의 일반적 속성은

참조

시부사와 타츠히코 문대찬 역 몸 쾌락 에로티시즘 바다출판사 면  

황혼 앞의 책 면



김인성은 상징계 속의 타자 를 발견한 점에서는 정신이상의

징후를 보인 앞의 주체들이씨 영애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 타자의 끊임

없는 욕망 속에서 자아를 재정립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강박증의 증

상 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타자가 당대의 극복할 수 없는 식민지 현실

이라는 점에서 작가는 자신의 현실 비판의식을 우회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남성 주체 여성이 아닌 점을 주시하자 의 열정적 사랑

은 죽음의 순간에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시대적 의미를 띨 수

있게 된다

한편 낭만적 사랑은 이러한 열정적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여 안락한 가정을 추구하기 위한 여성화된 사랑이다 세기

후반에 나타나 현재까지 존재해 온 낭만적 사랑은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

합시킨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반자적 사랑 을 지향한다

한숨을 길게 쉬이고 다시 구름을 가랏치면셔 져기셔 오 져 검은

구름이 못쳐럼 밝은 져 달을 가리울 이지오 흐르 눈물을 몰模樣  

씻 다々々 

한숨을 쉬이면셔 달을 치여다 보다가 다시 을 도라보고 짝花心 

놀 이면셔 여보게 왜 우나 여보게 의 얼골을 드려다보며 여花心

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에 어푸러지면셔 눈물먹음은 말소 로 아 우리 어머니 아바倚子 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면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면  

이러한 열정적 사랑이 현실성을 띠기보다는 퇴폐적 이미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

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하는 경우를 박종화의 죽음보다 압흐다 백조  

에서 볼 수 있다 년대 시극의 특성과 함께 이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논한 연구로는 임승빈 년대 시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한국극예  

술학회 참조

낭만적 사랑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면 참

조



지가 나를 왜 나아노시엿 지 나아노시엿거던 죠곰더 사시엿더면

만 더 사시엿셔도十年

이러나게 한 으로 이게 무슨 짓이야 어셔 이러나게 남悲壯 表情

이 보면 흉보네 흔드러보다가 다시 안어 이르키면셔 원 사람도

못 기 도 네 々 

안키여 이러나셔 다시 의 무릅에 업푸러저 눗기여 울면셔 나으昌鉉

리 참으로 졍말 져를 사랑々々

반가운 와 로 아모렴 죠 도 이지 말게 자네가態度 言辭 疑心 

오히려 나보다 못 가 겁 이 터일셰 머리도 쓰다듬어 쥬며 어루만  

져셔 엇지 줄을 모르 것갓치 한다 

나으리 참말이지 이 에 나 나으리밧게 사람이世上   

업 쥴 나으리 나으리를 나으리라고 부르지 안이 게히

네

이 여보게 참말인가 졍말인가 깃붐을 치 못花心 抑制 로態度

이졔야 나의 쇽을 히 안 일셰그려仔細 模樣

가을달빛이 교교히비치는 가운데화려한 요리점후원에서 기생화심

과 그의 애인 곽창현이 나란히 앉아 수작을 하고 있다 곽창현의 무릎에

쓰러진 화심은 신세 한탄을 하며 곽창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

러한 화심을 어루만지며 곽창현은 오히려 화심의 사랑을 의심하나 나

으리를 나으리라고 부르지 안이 게 해 달라는 상징어법 속에서 두 사

람의 타자성은 극복된다

타자성을 주체와 분리하여 소외시키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으려는 전

체성의 철학을 지향하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에 의하면 즐김과 누림 곧 향

유 가 세계 내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다 레비나스

八克圓 과戀 罪 매일신보  

레비나스의 철학에 대해서는 강영안 레비나스의 주체와 타자 주체는 죽었 

는가 문예출판사 참조 



에게 있어서 사랑은 언어와 더불어 타자와 관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

랑 즉 에로스는 여성적인 것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다 여성적인 것은

신비와 매혹을 지니고 있다 여성적인 것은 이론적인 인식을 통해 접근

될 수 없는 타자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레비나스는 이 타자성을 여성

적인 것의 본질로 본다 레비나스에게 애무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애무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단지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

간다 애무는 무엇인지 모르면서 손에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미끄러지는 어떤 것을 만지는 행위이다 즉 애무는 있지 않은 것 무無

보다 못한 것 미래에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이다 이 감추어진 것 전

적으로 타자적인 것의 발견은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실현된다 아이는

타자가 된 나이므로 자아는 이제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자신을 초

월하는데 레비나스는 이러한 미래와의 관계를 생산성비옥성 이라고 부

른다 이 생산성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듯 사랑은 애무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된다 위 장면은 개화기 이

후 발표된 희곡 중에서 애무가 구현된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애

무를 통해서 등장인물들간의 낭만적 사랑이 현실성을 획득하게 되고 관

객은 이 애무의 행위를 통해서 여성성 을 감각적으로 체현하는 즐

거움을 지니게 된다

나으리 을 가랏치며 어이구 져 시가를 좀 보셔요 혼쟈말노背景

됴밀 기도 다

그럼 우리 의 인 그만도 못 가朝鮮 首府  

혼자말로 아미집 갓구나

사람 사 것이 한거름만 놉히 올나셔 보면 다 그런 것이야 々

暫間 沈黙

강영안 위의 책 면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면  

강영안 앞의 책 면



저러 속에 무슨 자미를 보겟다고 사람들이 사노 우리갓치 이러케

셔로 사랑 맛에 사 것이야 아마 져번에 엇더  신문에 엇더

절문 가 이 신병으로 쥭엇 사랑을 일어바리고 살 수女子 自己 男便 

업다고 도 목숨을 코 말엇다 것이 낫셔요 그런것을 보면自己 世  

은 사랑이라上 것이 支配 것이야

경성 한양공원 에 오른 두 남녀는 발 아래의 시가지를 굽어보면서 속

세의 거친 현실을 벗어나는 안락함에 취한다 막에서의 사랑의 확인

후에 화심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사랑의 즐거움이 도회지의 번듯한 생활

보다 값지다고 확신하며 세상은 사랑이 지배하는 것임을 깨닫고 사랑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花心  챠 나아가다가 의게 여밀이여 압헤 쥬져안즈며泰鍾 門 

우름반 말반으로

에구 하 님도 야쇽 심니다 엇지 면 이갓치도 졔에게 對 야

薄情 게 심 가 에구 져 인졔 누구를 바라고 이 어름갓치 찬 이 

을 사러감니가 에구 져도 한 밧비 이 어름 을 나야世上 時 世上  겟

슴니다

에 가셔 을 집어들고花心 卓子 短刀

매일신보  

년 월 개원한 남산공원을 말한다정재정 염인호 장규식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면 

이 장면이 한양공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우선 백부의

실족사를 위한 공간의 설정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그의 죽음을 유도하기 위

한 것뿐이라면 다른 식의 배경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보다는 경성이라

는 도시 공간과 대조되는 자연성 곧 역사와 근대성의 밖에 존재하는 화심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여성성은 여전히 근대의 남

성이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전체성과 자족적인 완전함의 기표로서 계속 기

능하고 있다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면  

참조



졔 목숨을 졔가 쥭이 것도 한 가 될 지 모르겟스나 에구罪  

나으리 에구 령감 이 에셔 의 로 이 에 이르럿스世上 造物 猜忌 地境

나 져 에 가셔 잇게 지 보십시다世上 滋味 

로短刀 自殺 幕

실수로 자신의 후견인인 백부를 죽인 죄로 곽창현이 잡혀가자 화심은

이 어름갓치 찬 이 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져 에 가셔世上 世上 滋味

잇게 살아보기를 기원하며 자결하고 만다 결국 이들 남녀가 꿈꾸었던

사랑의 완성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었다기보다는 화심의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안락한 가정을 꾸

미고자 한 현실적 욕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삶에의 욕망을 지닐 수 없는 화심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택하는 것

이다 여기에서 이미 년대 말 조실부모하여 기녀로 팔리게 된 한 가

여운 여인의 운명을 볼 수 있다 결국 화심은 사회적 피압박자 로

서의 식민적 여성성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섹슈얼리티의 발견과 남성적 시선의 노출4.

성 의 억압에 관한 담론은 엄연한 역사적 정치적 담보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치하고 부르주

아적 질서와 한 몸을 이룬다 한국에서 연극 공간에 한정시켜 볼 때 풍

기문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진 관객 단속과 레퍼터리 검열은 바

로 권력에 의한 성의 억압의 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어두운 극장에 남

녀가 한데 모여 음란한 내용을 즐긴다는 것이야말로 섹슈얼리티의 자

매일신보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앎의 의지 나남출판 면 



유로운 향유가 될 수 있다

에셔 에 마 집長安社 演劇場 一般觀覽者中 慇懃者 別室及東西南北 々

에 가等 各色 稱號 有 이女人 逐夜雲集 에 에再昨夜 婦人 一等席

셔 가 이何許年少者 美貌婦女兩個 何等 憾情 有 엿는지 互相 爭鬪 야

가一場風波 起 엿 가 를當番巡査 該婦女 逐出 즉 으로抵死不出

이滿場 拍手 엿다더라

년에 보이는 위와 같은 기사는 당시의 관객의 성향과 그들의 관극

태도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그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여자 관객이

끝까지 버티면서 극장 밖으로 쫓겨나가기를 거부하였고 이를 모든 관객

이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기호

를 지닌 집단의 관객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관嗜好

객의 소란을 더불어 즐기고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유대감을 지니고 있

었고 이것이 순사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정신적 지원 세력으로 기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주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이고 특히 체면불구한 화류계 여성이

었기 때문이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동지애적인 섹슈얼리

티가 발휘되어 순사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년대 당시만 하여도 이러한 섹슈얼리티가 극중 배우의 몸으로 표

현되기보다는 언어적 형상화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아직

에두하르트 푹스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까치 면  

참조

매일신보婦女風波   

같은 신문의 그 전날 의 기사에는 장안사에서 들이淫婦蕩子 傷風敗俗

의 행위를 즐기고 있다고 하여 매일 밤 순사들이 중이라고 하고 있다 이調察

러한 가운데 이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순사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것

은 관객의 집단 세력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관객들이 연극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까지는 본격적인 여배우가 등장하지 않아서 무대 위에서 여성성을 노출

시킬 수 있었던 존재는 단지 기녀들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녀들이 기생조합의 이름으로 집단 공연을 기획하면서부터는 본격

적으로 자신들의 육체의 관능미를 뽐내기 시작하게 된다 특히 전통 무

용과 창 의 공연이 아닌 서양의 무용과 가극의 공연에서 그 적극성의唱

정도가 매우 컸다



위 사진을 통해 년대 서울그림 과 여성의 패션그림 의 모습에

비하여 년대의 무대 공연의 모습그림 이 훨씬 근대적 감각으로 드

러나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여성들의 육체를 통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에 근거한다 세기 서양에서는 창녀

와 마찬가지로 여배우 또한 공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었다 화장품과 의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여배우

는 인공적이고 상품화된 형태의 당대 여성의 성욕을 입증해 주는 존재

로 여겨졌다 이러한 여배우의 존재가 한국에서는 년대에 들어서야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연극에서 관능성과 퇴폐성이 문제가 되기 시

작하는 것은 년대 후반 이후 성행한 레뷰의 발달과 관련해서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근대 초기 희곡 텍스트에서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흔적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맛난 지 동안 오입이란 오입은 다 하다가 필경에는 길十年 阿片

사진 아래 부분의 많은 쪽진 머리의 주체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공연의 관객들

대다수는 무대 위의 출연진들과 동업자적 의식을 지닌 기생층이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아마도 이들이 이 공연으로부터 배우고자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

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리타 펠스키 앞의 책 면



노 드러셧다지 아 내가이 에셔 밧을 이 이것이든가 아모럿튼世上 福

지 한번 살어볼냐고 애쓰던 는 이것이든가 아 속은 것이 해結果 怨通

홀젹홀젹 운다 의 에서 이가 작거름으로 슬며시 걸어舞臺 左便 一男 

온다 한 로서 엇지 그리 가 있나 이 넘어나 하는 것과兄弟 着異 兄 排斥

동생이 넘어나 다운 것을 하야 을 하엿스면 죠흐련만은 아니情 合 二分

내가 왜 그 방문에 갓든가 남편의게 를 밧는 년은 셔의게도 구賤待 同

박을 밧는 인가 아이 분해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며 흙흙 소리를法

내여 울다가 압흐로 퍽 업드러진다 한참 동안 지낸 후 아모 소리 아니

들닐 에 이가 슬며시 방으로 드러가서 의 겻헤 가서 귀를一男 景福

기우리고 한참 잇다가 빙그레 우스면서 고개를 덕 덕하고 을四方 

휘 삷힌다 먼저 의 비녀를 고 다시 을 열고 옷을 주섬주섬景福 籠門

내여서 에다 싸서 들고 난오다가 겁결에 의 발을 밟엇다褓 景福

아야 하면서 벌덕 이러나 을 힐 보고는 으로一男 本態的 一男

의게 와락 달녀들어 소매를 잡고 이게 웬일이요 네 이가 소매를一男

르치니 이는 다시 달너들어 의 바지를 붓들면서 소래를景福 一男 

내여 왜 왓다가시요 이는 발길노 두어 번 거듭 찬다 은 방一男 景福

바닥에 넘어지면서 에 소래를 질넛다無心中 金泰林 二男 順福

들이 여나온다 은 을 열고 도망하엿다下人 一男 門

아편 중독자인 김일남의 아내 한경복은 동서의 화목한 사랑이 부러워

그들의 방문 앞에 갔다가 오해만 받고 돌아와 흐느낀다 김이남의 아내

최순복은 동서의 그와 같은 행위가 혹시나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빼앗고

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 알아챈 한경복의 위와 같은 신세 한

탄은 곧 남성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리움의 무의식적 표현이다 그러

나 그 표현은 아직 여성의 강요된 정숙함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작가는 독자관객들이 한경복으로부터는 여전히 순종적인 연약한 여성

상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이 기대에 부응함이 과도한 것인지 일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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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두어 번에 한경복은 그만 죽고 만다 참으로 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가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미안한듯이 네 명자씨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암니다 그러기 문에 제에게는 업지 못할 이 압흔 마

음의 고통이 잇슴니다

고마운듯이 네 암니다 영준씨가 저를 다시 더업시 사랑해 주시

는 줄이야 그러나 영준씨의 마음이 그러케 압흐실 제의 마음이야

엇더켓슴니 만일 아푸다 하면 제의 마음이 갑절더 아푸겟지요 네

영준씨 그리고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버서나야 함니다 사랑의 압

헤는선생도 친구도 아모 것도 업슴니다 잇다 하면 사랑의 줄로 얼거

맨 남성과 녀셩의 간 두 몸동이가 잇슬 이겟지요 영준씨 저는 

영준씨를 이러케 사랑함니다 만일 제의게 영준씨가 업다 하면 제는

사회도 일월도 아모 것도 업슬 줄 암니다

미안하고 무슨 감화를 바든듯이 안여요 제가 사랑을 못 리해한다

는 것은 절대로 아님니다 마침 고향 친구가 와서 선생님의 말을 하

니 마음이 좀 불안해진단 말이지요

안심된 듯이 영준씨 이것이 모도다 엇더케 할 수 업난 운명임니

다 그것은 벌서 과거의 일이니 과거는 과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

리는 장차 도라올 우리의 압길을 위하야 울냐면 울고 근심할냐면 근심

합시다 네 영원토록 고개를 숙이며 영준의 무릅에 손을 엇는다

소학교 교원으로 김명자 세를 후원해 온 이원상 세과 청년 문사

박영준 세이 김명자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작품

이다 이 작품에서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젊은이는 박

영준보다는 오히려 김명자이다 그녀는 이원상과의 일은 과거일 뿐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여 젊은 몸의 사랑을 이루자고 주장하며 영준의 무

김태수 희생자 개벽 호 면  



릎에 손을 얹는다 사랑 앞에는 선생도 친구도 없고 단지 사랑으로 얽어

맨 젊은 육체만 있을 뿐이라는 김명자의 대사는 년대에서는 보기 드

문 강한 열정의 표현을 드러내 준다

눈물 흘리며 명자 나는 이 세상에 다시 바랠 것도 없고 미들

것도 업는 쓸쓸한 넓은 천디에 누가 나를 위하야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 줄 사람이 업는 늙어가고 배척 바든 불상하고 외로운 몸이여 다

시 더 말할 것도 업지만 최후로 명자에게 한 가지 원할 것이 잇스니

만일 명자가 나를 불상히 안다면 옛날의 정으로라도 이 말 한 마듸를

들어주겟나 응

정신을 차리며 네 말삼해 주서요

그러면 명자 나를 봐 응 손짓을 하며 내에게 최후로 그 

듯하고 향긔로운 키쓰를 한번 해 주어 그리고 피차 서로 엇더케 할 수

업는 사정이니 괴로운 이 세상에 명자는 명자를 위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가삼에서 품엇든 칼을 내여 쥐며 이 칼로 가티 죽어주

기를 최후로 바라는 것이여 결심한 듯이 명자를 주의해 처다본다

놀내며 최후의 부탁이라고 하시니 무슨 말이든지 듯겟슴니다만

은 저는 참아 다운 청춘과 사랑하는 애인을 남겨두고는 죽지를

못하겟서요 네 용서해주서요

이원상은 마지막으로 명자에게 키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같이 죽어

주기를 원하지만 명자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꽃다운 청춘과 사랑하는

애인을 남겨두고는 죽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사랑을 요구하는 데나 그

사랑을 거절하는 데에 이들 남녀에게는 정신적인 이유도 관념적인 갈등

도 없다 단지 늙어 가는 대의 시든 육체와 대의 꽃다운 청춘의 변별

성만 강조될 뿐이다 결국 사제간의 통속적인 삼각관계가 극히 자극적으

위의 책 면



로 표출되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젊고 싱

싱한 육체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사건을 이끌며 바라

보는 시선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보자

이 에 는 아주 황망尹看護婦 거름으로 한다登場

의게 를 건네노라고 그러는지 얼골을 살쟉 불키면서 황金 秋波

망 에도 햇죽 웃는다中

알는 이가 몹시 괴로워 시는 형편임니다 未安 지만 좀 보와

주씨시오

중략

이 에 이가支那人 名啣  쟝을 들고 드러와서 을 주면서 이 어金

른이 을 보겟다구 그러는데 드러오시랜 요 웃는다 은 을楊先生 金 名啣

바다들고 누구일가 혼쟈 즁얼거린다玉仁英

그 이는 잇는 이시람니다 아마 로 오신上海 俱樂部 議員 慰問次

게지요

이의게 그럼 드러오시라구 그래라

이는 말없이 퇴장 다

과는 에부터 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이玉英仁 前 熟面

상하다고 認定 리만큼 를 부리면서 을愛嬌 玉 引導 여 가지고 드로온

다 씨 님 오셧슴니다善浩 玉先生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의식한 무대 공간을 설정한 듯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남성 작가의 편향적인 시선의 노출이다 추측의 어법을 빌

면서 추파를 건네노라고 그러는지 남이 이상하다고 인정 리만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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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부리면서 또 위장면 뒤에정혜지가옥영인에게 대해 이상 게생

긋웃고는 얼골을 살쟉 불킨다와 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무대

지시문을 무책임하게 던져 놓는다 이 정도의 지시문이면 무엇인가 극적

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극이 끝나도록 더 이상

의 사건 진행은전개되지 않는다 결국 작가의 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

한 관심만 은연중 드러낸 셈이 되며 이 관심은 독자관객의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여성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만 고정시키게 된다

남성성의 부재와 집의 해체5. ‘ ’

특정한 역사적 사회들에 있어서 사랑은 타자의 자유에 대한 증오의

형태를지닌다 이는 남녀간의 사랑과 성적지배의 관계를 쉽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여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남자는 여자의 우상이고자 한다 즉

남자는 이 적대적 세계와의 투쟁 속에서 여자가 자신의 힘이 되어 줄 것

을 자신을 응원해 줄 것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는 여자가 자신과 동등

한 자격을 갖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여자가 자신의 남성

적 정체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적대적 세계에서 투쟁을 벌이

고 있는 자신을 여자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지지하되 동시에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지지할 것을 바라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해야만 그의 남성적

가령 김우진의 이영녀 의 무대지시문 또는 사건 진행과를 비교해 보면 상대

적으로 김우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사건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면 남성적 사랑 또는 남성성  

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특히 이 저서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남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남자의 나르시시즘

은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충족된다 즉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

되 그녀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존재로 그리하여 그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결국 이를 달리 표현한다

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되 여자에 대한 지배자로서 사랑을 받고

자 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하는 사랑을 원하며 여자로부터는 인정하고 흠모

하는 사랑으로서의 여성적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남성

적여성적 사랑은 가족 또는 집이라는 친밀함과 내밀함의 특수한 공간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재생산 또는 강화된다 이 때 가족 내에서 보호

하는 사랑으로서의 남성적 사랑이 과도하게 강조될때 그것은 가부장제

라는 남성의 지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가부장제가 가족이라는 무대로 국한될 수는 없다 이종영에 의

하면 가부장제는 다음의 두 가지수준의 지배가 접합된구조로 파악된다

첫째는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지배이고 둘째는 사회적

수준에서 아버지들의 연합체가 여성과 미혼남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중

요한 것은 이 두 수준의 지배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 아

니라 상호 규정적으로 접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는 가족에서

의 아버지의 지배와 사회에서의 아버지들의 지배가 유기적으로 접합된

것이다

가부장제는 개별적 가족의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다 가부장제를 생산

이종영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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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은 가족을 가부장제적으로 조직화할 능력을 갖는 실체에 속한다

이 힘은 친족적 공동체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친족적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하는 특정 집단에 있다 인간 집단이 하나의 친족공동체

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친족체계에 의해서 공동체적으로 조직되

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친족공동체가 만약 남성 지배적인

친족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친족공동체를 그처럼 공동체로 조직시킨 주

체적 집단은 바로 남성들의 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부장제를 생산하는 실체는 남성 지배적인 친족공동체내의 남성 집단

이다 즉 남성들은 가족내에서 가부장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

의 결사를 조직하고 이 결사를 통해 공동체적 수준에서 지배권력을 확

립하여 여성과 가족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남성들은 공동체

적 지배를 통하여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다

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따를 때 법적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리하여 개인적 정체성은 가족에의 소속에 의해 규정

된다 일제 치하에서 시행된 호주제도하의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 권리가 인정되어 강력한 가부장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호주에

게는 가족의 거소 지정권 가족의 교육감호 징계권 가족의 혼인

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서자 입적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거가

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재산관리去家

권 처분승낙권 가족의 금치산 준금치산 선고의 청구권 및 그 취소

청구권 가족의 후견인 보좌인이 될 권리 친족회에 대한 권리 가

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 상속에 있어서의 특권 등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한 황혼 연과 죄 미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풀빛 면  



쳐가는 처녀 등의 작품은 나름대로의 변별적인 가부장적 층위를 보인

다 연과 죄 의곽윤오는 곽창현의 백부이자 후견인으로서 호주의지위

를 지니고 있으며 법적으로 곽창현은 곽윤오의 상속자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곽윤오는 막강한 현실로서의 호주의 권리를 행사한다 미

쳐가는 처녀 에서 홀어머니로서 호주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춘일모는

춘일의 처가 신세를 지면서도 당당하게 가부장권을 행사한다 따라妻家

서 이들 작품에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아버지들의 연합체가 여성과 미혼

남자들을 지배하는 가부장권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들 가부장권에 저항

하지만 좌절하고 마는 것이 이 작품의 젊은 주인공들의 비극이다

이와 달리 규한 과 황혼 에서는 가부장권에 대한 신세대의 강력한

도전을 보게 된다 공통적으로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독립적인 새 살

림을 차리겠다는 이들 남성들의 선언은 곧 지금껏 유지되어 왔던 신성한

가부장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규한 에서는 도전의주체가 이국땅과

편지 속에서만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그 힘이 막강하여 이미 가부장권에

종속되어 피해를 입고 입는 구여성 이씨가 더 큰 피해를 입어 결국 미치

고 마는 것으로 종결된다 반면 황혼 에서는 도전의 주체와 대상이 분

명하게 드러나지만 피해자로서의 구여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도

전자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고 강박증 끝에 자살하고 만다 이처럼 이

들 작품에는 도전 후의 세계가 여전히 불투명하게 그려져 있으며 도전

의 성공자는 없고 단지 도전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이 밖에 남성적여성적 사랑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서는 가부

장권의 현실 또는 가족의 공간으로서의 집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의

목표로서의 결혼 성취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멜로드라마의 구조가 근대

초기 희곡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작품의 결말은 주인공

의 정신이상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이처럼 이 시기 희곡에서는 가부장권의 견고함도 그것을 전복시키는

사랑의 힘도 없다 단지 좌절의 비극만 있을 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보호하는 사랑으로서의 남성적 사랑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상

대를 인정하고 흠모하는 사랑으로서의 여성적 사랑만이 남았을 뿐임을

말해 준다 결국 남성성이 거세되어 버린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여자는 결혼을 하기 이전까지는 남자와 형식적으

로 대등한 주체성을 갖고 자유연애 과정에서 남녀는 적어도 형식적인 평

등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결혼과 더불어 여자는 탈주체화하고 남성 지배

가 전면적으로 관철된다 이처럼 부르주아적 성적 지배양식은 자유연애

의 형식적 평등성과 결혼 생활의 불평등성 사이의 모순으로 특정된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한국의 가정이 이러한 부르주아적 성적 지배양식

의 실천 현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식민지 현실 하에서는

극히 일부의 부르주아 가정을 제외하고는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도 불가

능하고 그보다는 결혼 생활의 불평등성을 논할 만한 경제적 기반의 성

립 자체부터가 이미 불가능해져 버리고 만 것이다

안되 안되 와는 로 치 못해 흥 건방진 놈李 絶對 結婚 絶交

아버지 자식 둘 가온대 하나만이라도 참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

요 이도 내 모양을 식히시지 안으실 생각이면 져들의 을玉順 婚姻 許

하여 주시요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을 하야 아 너도諾 玉順 向 玉順

히 걱정 마라 아무리 한 이라도 동생의 를 식히過 嚴格 李先生 戀愛 成就

고쟈 의 과 을 버리고 다시 오지 안을 으로自己 故鄕 父母 親戚 決心

다른 곳으로 갓다 하면 설마 너를 버리지는 안이 할나 아 용서玉順

하여 다오 어린 너의게 지 이 못된 형으로 하여곰 걱정을 하게 하엿

이종영 위의 책 면

이러한 부르주아적 성적 지배양식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거론한 작품들보다 오

히려 이른 시기에 발표된 병자삼인 과 국경 이 이 지배양식의 구조와 훨씬

가깝거나 이미 초월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병자삼인 의 경우는 여천하

의 평범한 부르주아적 성적 지배양식의 구조를 우승열패라는 제국주의적 지

배양식에 대한 비판의 구조로 교묘하게 전치시켜 놓은 선구성을 보여 준다



스니

한 로 그러면 아주 갈 심이냐悲愴 語調

형님 가시지 말아요 그리 지 하고도 내 을 채우고 십지는 안 

아요 첫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며 새로히 운다

고맙다 한 네 말은 히 닛지 안으마 그러나 내 갈 곳은感謝 永々

로 잇다 막는 곳을 버리고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할 것이穩當

지 억지로 우슴을 지으며 과 한 뒤에는 부대 잘 살아라李先生 結婚

형님

어머니 부대 안령이 계셔요

잠 히 울々 

이 하야 하면서 야 이것이 도모지 나의感情 極 苦悶 雪子

하며 뒤로 넘어진다 가 놀나 을 한다 바람 소래 우레一座 男爵 扶護

소래에 라 소낙비 소래가 요란히 들닌다 은 이 되어 는電燈 停電 室內

의 만 이 번적거릴暗黑 窓外 電光 凄然 幕

미혼모로 살 난 아들을 키우며 요리점을 경영하는 설자는 부친이 위

독하다는 소식에 고향에 돌아온다 돌아와 보니 동생 옥순은 자신에 대

한 주위의 악평 때문에 이선생과의 연애가 지장을 받고 있다 괴로운 차

에 산책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린 아이의 생부를 만

나지만 냉정히 대한다 결국 부친인 남작이 손자의 장래를 생각해서 경

성에 남기를 강권하나 설자는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생활의 터전

인 평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 충격에 부친은 쓰러진다 이처럼

이 작품은 년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세대간의 갈등 속에서 정립되는

신세대 여성의 뚜렷한 주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제목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나의 세계를 선택한 설자의 주체는 앞의 자유연애 또는 열

김영보 나의 세계로 황야에서 조선도서주식회사 면



정적 사랑을 부르짖는 신청년신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개성적이고 의지

적이다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과는 아주 다름니다 나는 를 집相鎬 朴氏

사람으로 맨들기는 실혀요 하며 아버지는 과 를 크게冷笑 家名 地位

생각하시는 모양이외다만은 그 지것이 무엇이 그다지 자랑할 만함니

가 조고마한 에서 돌다가 죽는다는 에 무슨 큰 이世界 外 特色々

잇슴니가 아버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곰 이런 갓흔窟

쇽에서 썩히고 십지 안아요 적으나마 될 수 잇는 대로 로온自由 空氣

속에서 살니고 십허요 이라는 된 일흠에 와 마음의男爵 虛 六體 拘束

을 바다가며 과 의 에 져의 모쳐름 돗아나오는 살고자 하嬌慢 虛僞 生活

는 싹을 뭇질르고 십지 안아요 그 문에는 라는 일흠도 상私生子

놈이라는 도 그다지 이 안인 줄 암니다地位 苦痛

이러한 설자의 대사속에는 경술국치 이후 귀족으로 행세하고 있는 많

은 친일 세력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들어 있다 물론 이보

다는 계급차별과 가부장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설자의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도 평양에서

운 좋게도 요리점을 경영하는 과부를 만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

던 덕분인 점 즉 그 스스로 신흥 부르주아 계층에 귀속될 수 있는 물질

적 힘을 획득한 덕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로 그럴테지요 이 는 를 부르짓는 이는 그沈着 語調 社會 正義

에서 그를 누르랴는 것이 이 이니간요 그럼으로써 를 부反面 社會 正義

르짓는 이의 마음은 더욱 더 구더지고 그의 피는 더욱 슴니다 누를

사록 한번 다른 그 마음은 업서지지 안코 더욱더 하여지는 것이膨漲

위의 책 면



임니다 그럼으로 저만 하드래도 아 도 말슴한 바 을眞理 數十年 同眼

두고 이 집의 한 손의 지내지 안은 그것을 맛업시 지내왓슴니다生活

그러자 얼마 당신이 다른 곳의 을 이룬 그 브터 저는 깁前 永永 家庭 

히 다른 바가 잇서셔 으로 당신과 갓흔 를 하랴고 지 하極端 態度 取 

엿슴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한 우리 에 그갓치 숨은 설음이 얼層 社會

만히 만을 것을 닷고 그를 해 보랴고 햇슴니다 그래셔 그救援 決心 

브터 저는 그의 로 먼저 배오랴고 집을 나섯슴니다 그래셔 그것을武器

오날 지 하야 왓슴니다 그러면셔 저는 저보다 먼저 다른 이의繼續 

아래서 를 하야 일하여 음니다 그러니간 당신 갓흐신指導 女子 爲 生覺

을 가즈신 이와는 히 하지 못할 것임니다 그리하야 이제 당신이永遠 合

이 집을 나가기 에 내가 먼저 나랴 함니다 이는 내가 다려다 가前 學奉

르치겟슴니다 이를 당신 갓흐신 이의 아래서 당신갓흔 사람學奉 亦是

이 될 것을 나는 무서워 함니다 이의 손을 잡으며 자 아學奉 學奉 外

할머니한테 가자

이 은 주먹으로 테불을 누르고 이마에 피줄이 서잇고 와錫俊 針母 下

는 히 여올나가 를 붓잡는다女 荒 金氏 幕々 

이에 비할 때 위 작품의 김씨의 가출 선언은 자못 충격적이다 나의

세계로 의 설자의 독립 선언이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권에 대한 비판이

면서도 희생자적 선택이라면 위의 김씨의 가출 선언은 동세대의 남성

모두에게 향한 것으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여성인권선언이다 그러

나 가출한 김씨가 어떤 곤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

다 단지 우선은 친정으로 돌아가의지하고자하는 상식적인 행보를밟

을 뿐이다 이렇게 집을 나간떠난 여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연극 공간

진우촌 구가정의 끗날 조선문단 호 면  

당시 기혼 여성이 집을 나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방도가 과연 있었을

까 이 점에서 김우진의 이영녀 는 이러한 가출 여인이 헤쳐나가야 할 현실적

질곡의 한 축을 시사해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속에 침투할 때 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 딸팔기의 모티프가 극

텍스트로 남게 되는데 그 시초의 작품이 김유방의 삼천오백냥 영대  

이다 결국 이 시점부터 여성성의 문제는 다분히 식민주의적 관

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남성들은 이제 보호하는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으로 전락한다 그렇다고 전대의 가부장권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

고 있는가 하면 그도 그렇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을 중심으로 행사할

가부장권도 없고 편안히 몸을 누일 내밀한 가정 집도 없다 가령 김운

정의 기적 불 때 폐허이후 의 남자들은 모두 집을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 와야만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에게 가부장권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주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한탄한 기적 불 때 의 노인

화실은 양잿물을 먹고 자살하는 것이 가정에 보탬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다

이제 남성성은 사라지고 집은 해체되어 버렸다 년대 후반 이후

창작되는 거의 모든 리얼리즘 희곡들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집의 해체

를 중심 소재로 취급한다 결국 년대의 작품들은 이렇게 해체된 가족

의 구성원들이 집을잃고헤매면서 생존을 위해자신의육체를 어떻게

상품화시키느냐의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론6.

사적 세계에 속한 텍스트 속의 내밀한 세계를 공적 공간 속에서 다시

만날 수있다는 관음적 즐거움은연극이 제공하는 보편적 쾌락에 속한다

년대 이후 한국 연극에서도 극장 공간에 보다 익숙해진 관객층의 형

성과 여배우의 등장과 함께 남녀의 문제를 취급하는 희곡 텍스트들이 다



수 발표된다 본고는 년대 중반까지의 희곡 중에서 가족과 사랑의 문

제를 취급한 작품들을 통해서 남성성여성성의 구조와 의미를 점검해 보

고자 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 남녀의 애정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남

녀의 죽음 또는 정신이상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끝맺고 만다 특히 여성

등장인물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선고를 받거나규한 사랑하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미쳐가는 처녀 미치고 만다 아니면 사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자결하거나연과 죄 남편의 폭력에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기도살기 위하야 한다 심지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한 남자 주

인공이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자결하는황혼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작품

들은 문명개화의 새 시대를 맞아 주체를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새로

운 남성상여성상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

에서 젊은 남녀 등장인물들이 희생되는 것은 문명개화의 명목으로 자행

되는 제국주의의 폭압을 상징하는 점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밖에 간혹 젊은 여인의 자아 찾기로서의 가출이 시도되기도 하고

나의 세계로 구가정의 끝날 여성 주체의 적나라한 육체적 애정

표출이 드러나기도희생자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구조의 이면에는 남성

의 관음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참회 는 작가의 이러한 시선이 은연

중 노출된 대표적 작품이다

이러한 이 시기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애정을 성취

하고 새 가정을 꾸리는 해피엔딩의 멜로드라마이기보다는 전대의 가부

장권을 상실한 남성 주체의 남성성 부재 또는 친밀함과 내밀함의 특수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집의 해체를 보여준다 따라서 더 이상 남성은 권력

의 주체로서 남성적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여성 역시 해체되는 집을

떠나 자각된 주체로서 세상에 다시 서지도 못한다 년대 중반 이후

희곡 속의 남성 등장인물과 여성 등장인물 모두 이제는 집을 떠나 자신

의 육체를 상품화하여 살아가는 피압박자 로만 남을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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